
녹색투자, 강요보다 유도정책 필요
탈러 교수, 넛지 개념 도입 … 탄소배출량 공개로 자발적 투자 유도

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녹색 투자에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아닌 부드러운 개입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

제기됐다.

세계적인 베스트셀러 <넛지(Nudge)>의 저자 리처드 탈러 미국 시카고대학 석좌교수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

열린 <제2회 기업가정신 주간 국제콘퍼런스>에 참석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이 창안한 개념인 <넛지>의

의미를 설명하며 녹색 투자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.

<넛지>는 강제적 금지나 인센티브 수단을 쓰지 않고 인간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하는

결과를 얻어내거나 유도하는 부드러운 힘을 뜻한다.

탈러 교수는 지구촌이 당면한 최대 경제과제인 투자나 민간소비의 증대 문제를 <넛지> 방식으로 풀 수도

있다며 가능성이 큰 분야로 녹색 투자를 꼽았다.

모든 기업의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발표하면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된 기업들이 에너

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.

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은 <넛지> 원칙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며 정부가 시장에서 승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

생각은 잘못이라고 말했다.

그러나 “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”며 대표적 사례로 정부 주

도로 연구개발이 진행돼온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제시했다.

또 정부의 직접적 경제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금융위기를 맞아 강화된 정부의 경제개입이 불가피하

다는 점을 인정했다.

아울러 “미국의 금융위기는 소비자들이 너무 많은 부채를 안고 있어 시작된 것”이라고 상기한 후 “소비자들

의 무책임한 소비를 부추겨서도 안 된다”고 조언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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